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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캄보디아 체류 정보 

1.� 입출국�정보

� �입국�비자�발급안내

� � ○� 모든�관광비자,� E비자,�도착비자�발급�중단�및�기존발급�관광비자�효력�임시중단

� � ○� 출발지�소재�캄보디아�대사관에서�비자�신청‧발급
� � � -� 비자� 신청시,�①도착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음성확인서,� ②5만불�

이상�보상가능한�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 � �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므로,� 비자발급� 전� 출발지� 소

재�캄보디아�대사관�세부�필요서류�확인요망

� � ○� 입국시�준비서류�안내

� � � -� ①도착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음성확인서,� ②5만불� 이상� 보상가

능한�건강보험�가입�증명서

� � � � �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보건복지부�인증� 건강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포함),�

선별진료소�발급�코로나19음성확인서�모두�사용�가능

� � � -� 기내에서�건강설문지,� 출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작성�후� 출입국�심사

출·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 � ○� 캄보디아�입국�세부절차

� � � -� 기내에서� 건강설문지� 작성� →� 3천불� 예치금� 납부� →� 검역관리소� 통과(건강설문지�

제출,� 발열체크,� 코로나19확인서� 등� 서류� 확인)� →� 출입국� 심사� →� 수화물� 수령�

→� 코로나19검사�→� 임시숙소로�이동�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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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체� 승객이� 코로나19� 음성판정시,� 각각�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하며,� 입

국13일째�보건부�지정�검사소에서�재검사

� � � -� 승객� 중� 코로나19� 양성판정자� 있을� 경우,� 모든� 승객들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정

한�시설(호텔)에서� 14일간�격리

� � � -� 2020.6.15.부터�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입국� 시� 미화� 2,000불(사

전준비요함)을�공항�내� 은행�창구에�예치해야하며,� 14일간의�격리를�마치면�진단검

사�비용,� 시설격리�비용�등을�공제한�금액을�해당은행�창구에서�돌려받을�수�있음

� � � � � ※� 은행창구에서� 예치금을� 정확히� 돌려받기� 위하여� 예치금� 영수증,� 격리호텔에서�

지불한� 영수증� 등을� 꼭� 보관하시기� 바라며,� 영수증에� 본인� 이름,� 입국날 기타�

내용들이�정확히�기재되어있는지�확인필요� � � �

1) 캄보디아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용

공항 → 검사시설 이동비 5$/1명/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00$/1명/1회
격리시설 체류비 30$/1명/1일
식사비(3회) 30$/1명/1일

2) 동승 탑승객 중 양성 확진자 발생시 14일간 시설격리 비용

이동비 5$/1명/1회
호텔 또는 격리시설 체류비용 30$/1명/1일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00$/1명/1회
식사비(3회) 30$/1명/1일
세탁비 및 위생비 15$/1명/1일
격리시설 대기 의료진 비용 6$/1명/1일
경비 비용 3$/1명/1일

3) 코로나 19 확진자 치료비용

이동비 5$/1명/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비(최소4회) 100$/1명/1회
병실 체제비 30$/1명/1일
치료비(약 포함) 최대150$/1명/1일
식사비(3회) 30$/1명/1일
세탁비 15$/1명/1일
긴급구조 서비스료 병원규정에 따라 적용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병원규정에 따라 적용
사망시 장례(화장)비용 1,500$/1명

� �통관

� � ○� 통관심사는� 엄격하지� 않으나,� 세관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작위로� 실시

(X레이�검사)되며,� 의약품·기계·방송장비에�대해서는�엄격하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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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 정보
�

� �현지�기후�및�복장

� � ○� 열대몬순기후로� 연평균� 최저� 25도∼최고� 35도로� 무더우며,�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됨

� � � -� 건기(11월∼3월)� :� 비교적� 건조하고�최저� 23도∼32도� 정도로� 방문하기� 좋은� 날씨

이나,� 비는�거의�오지�않음.� 1월이�가장�시원함.

� � � -� 우기(4월~10월)� :� 오후중� 스콜성� 소나기가� 거의� 매일� 내리면서� 무더위를� 식혀주며� 1

시간�이내에�개임.�본격적인�우기가�시작되기�직전인� 4월에는�최고기온이� 39도에�이름.

� � ○� 하복을� 주로� 착용하나,�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긴팔을� 입는� 경우도� 많음.� 공식� 행

사�외에�넥타이는�거의�착용되지�않음.

� �통화(USD)�및�결제수단

� � ○� 캄보디아� 전역에서� 미달러화가� 통용되며,� 현지화(Riel)는� 1달러� 이하� 거스름돈으로�

주로�쓰임.� 원화(￦)는� 통용되지�않으며,� 현지화로의�환전도�쉽지�않음.

� � � -� USD1≒KHR4,000(리엘)이며�통상� 100리엘,� 500리엘,� 1,000리엘�등의�지폐�사용됨.

� � � -� 달러화는� 한국에서� 미리� 환전하여� 오는� 것이� 권장되며,� 구권� 100달러짜리나� 모서

리�등이�조금이라도�찢어진�경우�상점에서�받지�않으려는�경향이�강함.

� � � -� 중앙은행� 미달러화� 소액권(10$이하)에� 대한� 수수료부과� 정책에� 따라,� 미달러화� 소

액권을�거부하거나�거스름돈을�현지화(리엘)로�주는�경우가�많음

<� 캄보디아�현지화(리엘)� 지폐� >

� �○� 호텔,� 일부� 고급식당� 및� 대형�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거의� 안되고,�
소규모�결제를�꺼리고�일부에서는� 2∼5%�내외의�카드�사용료가�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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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
� �○� 택시
� � � -� 공항�택시의�경우�프놈펜�시내�주요�호텔까지�주간� $12~15� 정액요금(후불)
� � � � � *� 프놈펜�공항�입국장�정면에�택시안내부스가�있음
� � � -� 그랩(Grab)� 택시(차량호출)� 이용할� 경우.�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는� 약� 7.5$~9$�

소요
� � � � � **� Grab� :� 차량호출/공유�스마트폰�어플,� 개인운영�택시�서비스
� � � -� 미터�택시의�경우�기본요금은� 1$,� 주행� 330m당� 0.25$� 추가

� �○� 툭툭/모토
� � � -� 툭툭(오토바이택시)� :� 시내�이동�시� 2∼5$� (탑승�전� 가격협상�요망)
� � � -� 모토(오토바이)� :� 시내�이동�시� 1~2$� 내외� (저렴하나�안전도�낮음)

<참고> 그랩택시(Grab Taxi) 어플 이용방법
① ‘Grab’ 어플 검색, 다운로드
② 신규설치시 인증번호 등록이 필요 (현지번호나 로밍 필요)
③ 차량 종류 선택 후 픽업지점 및 목적지 설정
(장점) : 미터기로 인한 정확한 요금계산 및 간편하게 목적지 설정 가능

① ‘Grab‘ 어플 설치 및 번호등록

후 차량 선택(뚝뚝, 승용차, SUV)

② 픽업지점, 목적지 설정

※공항은airport phnom penh으로검색
③ 금액확인 후 ‘Book‘ 버튼 누름

 - 일반승용차 : Just Grab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 약 7.5$~8$)
- SUV : Grab SUV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 약 9$~10$)
* (주의) 공항주차비용으로 인해, 출구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다대, 별도 통화로 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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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편�운항�및�국제�버스�운행

� �○� 프놈펜에는�주� 총8편의�인천발�직항편�운항�중(’20.8월� 기준)

� � �✈ 대한항공� KE689� 인천(18:40)� 출발�프놈펜(22:10)� 도착� (월,수,금,일)
� � �✈ 대한항공� KE690� 프놈펜(23:20)� 출발�인천(06:40+1)� 도착� (월,수,금,일)
� � �✈ 아시아나� OZ739� 인천(19:30)� 출발�프놈펜(22:55)� 도착� (월,수,금,일)
� � �✈ 아시아나� OZ740� 프놈펜(23:55)� 출발�인천(07:15+1)� 도착� (월,수,금,일)
� �○� 프놈펜�국제공항에서�중국,� 필리핀�등의�항공편�운항중

� � �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 일부�항공편�입국제한중

� �○� 프놈펜�⇔� 베트남�호치민�왕복�버스편이�운행�일시�중단

� �전기�및�통신수단

� �○� 전압� :� 220V� /� 50Hz

� � � -� 콘센트�규격이�정해지지�않으나,� 대체로�아래와�같은�모양이�많음.�

� � � �

� �○� 한국으로의�전화요금은�분당� 1$� 정도이나�호텔은�더� 비싼�편임.

� � � � � *� 단,� 현지�핸드폰으로�국제전화�경우�훨씬�저렴하게�이용�가능

� � � � � � � � (예)� CellCard� 핸드폰의�경우,� 177� +� 82� +� 한국�전화번호� (0.15$/분)

� �○� 핸드폰은� SIM카드� 이용� 전화방식으로� 최저� 1∼2$� 정도면� 번호� 발급� 가능(여

권� 필요).� 공항� 도착� 후� 프놈펜� 공항에� 판매� 중인� SIM카드� 구입하여� 한국� 휴

대폰(스마트폰� 등)에� 삽입하면� 현지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고� 한국� 통신사의�

로밍� 요금보다� 훨씬� 경제적임.� 속도는� 3G가� 주류를� 이루고,� 일부� 4G(LTE)를�

표방하나,� 유선�및� 데이터�통신�품질이�한국�대비� 50%�수준임.

� �○� 호텔�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와이파이(Wi-Fi)는�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과

부하가�있는�경우가�아니면�속도도�괜찮은�수준임.

� �종교�등

� �○� 캄보디아�국교는�헌법상�불교이며�인구의�약� 95%가�소승불교�신봉

� � � -�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신앙,� 교육� 및� 사회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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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역할�수행

� �○� 캄보디아인들은� 동남아시아� 최대� 왕국이었던� 크메르인의� 후손임에� 자부심을�

갖고�있으나,� 인근�국가들에�대해서는�일부�민족감정도�있음.

�체류�시�유의사항

� � ○� 최근� 캄보디아의� 치안�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

인을�대상으로�하는�강도�발생

� � � -� 툭툭,� 모토� 탑승� 시�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 핸드백� 날치기,� 야간� 음주� 후� 귀

가�시� 폭행�강도�등� 다수�사례�존재

� � ○� 야간� 외출� 및� 단체행동,� 야간� 모토� 탑승,� 집회․시위․정치적� 성격� 회의� 장소에는� 접근�
삼가

� � ○� 강도의�표적이�되기�쉬우므로�공개된�장소에서�고액권�화폐�과시�삼가

� � � -� 고액권�위조지폐�범죄가�빈번하므로,� 위조지폐여부�확인요망

�풍토병�및�감염질환�등�

� � ○� 캄보디아에� 입국하기� 위해� 사전에� 특별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입

국� 후� 초기에� 음식이나� 기후가� 달라� 장티푸스나� 이질에� 걸리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경우가�있어�주의가�필요

� � ○� 말라리아는� 프놈펜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삼림지

역과�해안가�지역에서�발생

� � ○� 캄보디아인의� 에이즈� 감염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로� 매춘을�

통해�전염되고�있으므로�각별한�주의가�필요

�기타�팁�문화�등

� � ○� 식당에서의� 팁� 문화는� 관습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드나드는� 고

급식당에서�서비스�차지가�없는�경우에는�테이블당� $1~$2� 정도면�충분함.

� � ○� 한국인들이� 주로� 귀국시� 구매하는� 현지� 특산품으로는� 상황버섯,� 노니,� 캐슈넛,�

후추,� 실크제품,� 은세공품,� 건망고� 등이나� 품질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으니�

구매�시� 주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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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캄보디아 개황

1.� 일반� 사항

국� � � 명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

시� � � 차 -2시간� (우리나라보다� 2시간�느림)

면� � � 적
181,035㎢
한반도의�약� 80%,� 남한의�약� 1.8배,� 베트남의�절반

기� � � 후
고온�다습한�열대몬순�기후
20~40℃의�기온�분포로� 3~4월이�가장�덥고� 1월이�가장�서늘
대체로� 5~10월은�우기,� 11~4월은�건기

수� � � � 도 프놈펜(Phnom� Penh)

인� � � � 구
약� 16,926,984� 명� 자료:� (2020� � US� CIA� World� Fact� Book)
인구밀도� :� 86.7명/km2� (인구증가율� :� 1.48%)
성비� :� 여성� 100명당�남성� 105명

화� � � 폐
Riel,� CR� 또는� KHR(Cambodian� Riel)로� 표기
경제�전반에�걸쳐�미� 달러화�통용

언� � � 어 크메르(Khmer)어

종� � � 교 불교(국교,� 96.9%),� 무슬림(1.9%),� 기독교(0.4%),� 기타(0.8%)

건국(독립)일 1953년� 11월� 9일(프랑스로부터�독립)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국왕:� Norodom� Sihamoni(국가�원수)
총리:� Hun� Sen(정부수반/실권자/캄보디아국민당�소속)

입�법�부 양원제(임기� 6년의�상원� 61석,� 임기� 5년의�하원� 123석)
정� � � � 당 CPP(Cambodian� People's� Party)� 집권

국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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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지표� �

주 요 지 표 단 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 구 백만 명 15.0 15.3 15.5 15.8 16.0 16.2 16.5

명목 GDP 십억 달러 15.2 16.7 18.0 20.0 22.2 24.5 27.0

1인당 명목GDP 달러 1,014 1,094 1,163 1,269 1,385 1,512 1,643

실질성장률 % 7.4 7.1 6.9 6.9 6.8 7.5 6.9

실 업 률 % - - 1.2 1.1 1.0 1.0 1.0

소비자물가상승률 % 4.6 1.1 1.2 3.0 2.9 2.4 2.4

재정수지(GDP대비) % -7.1 -3.8 -2.6 -0.9 -1.9 -3.7 -

총수출 백만 달러 6,665 6,846 8,542 9,982 11,268 12,707 14,824

(對韓 수출) 〃 136 194 217 240 261 314 336

총수입 〃 7,466 9,702 10,668 12,312 14,289 17,393 20,279

(對韓 수입) 〃 615 654 653 573 604 660 697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801 -2,856 -2,126 -2,330 -3,021 -4,686 -5,455

경 상 수 지 〃 3,561 -1,425 -391 66 -347 -1,708 -1,851

환율(연평균) 현지국/US$ 3,995 4,075 4,052 4,045 4,109 4,048 4,063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134 173 87 79 114 124 102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4,496 1,604 1,822 2,475 2,788 3,102 3,706

* 주1: 대한 수출, 수입 규모를 제외한 2020년은 추정치
* 주2: 총수출입 규모 및 무역수지는 ITC Trade Map 교역상대국 데이터(mirror data) 반영 통계
* 자료원: IHS Markit, 캄보디아중앙은행(NBC), ITC 통계(IMF, EIU, OECD 인용), 한국무역협회

�고도성장세�안정적인�유지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한�경제성장률�위축

� � ○�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성장세� 주춤하였으며� 2009년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었으나,� 2010년부터� 봉제업� 제조�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이후� 현

재까지� 7%�이상의�고도성장�기록�

� � ○�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확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 지출� 개선과� 민간� 소비

의� 꾸준한� 증가로�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세(7.0%)� 지속� 전망되었으나,� 코로나

19� 이후� 5.5%� ~� 1%의�경제성장률�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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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0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코로나�상황�개선�정도에�따라� 3.9%� ~� 6.0%�성장할�것으로�전망.�

�제조업�부재로�인한�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

� � ○� 제조업� 산업이� 미약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음,� 생활용품의� 경우�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을�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고,� 높은� 전기세,� 유통·물류

비용의� 저효율로� 인해� 일상생활용품,� 가공품의� 시장가격이� 소득수준에� 비해�

다소�높은�것이�특징� � �

� � ○� 낮은� 인건비로� 인해� 수출형� 노동집약적� 산업� 기업이(특히� 섬유,� 신발� 제작� 업체)�

다수� 투자� 진출하여� 봉제산업이�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성장하였으나,� 수입되는�

중간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수출대비� 수입량의�

격차(무역적자액)가�증가하는�추세�

� � ○� 주요� 수출·제조� 동력이� 섬유,� 의류에� 편중되어있어� 지소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신

(新)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18년� 총선으로� 출범한� 제6기� 신정

부는� 캄보디아� 제조� 및� 수출품의� 다변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표명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정부정책�개혁을�위해�노력�중�

� 중국발(發)투자� 확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신고� 증가

� � ○� 2014년을� 기점으로� 다소� 주춤했던� 대(對)캄보디아� 외국인� 투자유입� 추이는� 2015

년을� 기준으로� 점차�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CDC)에� 따르면� 2018년� 총� 150건의� 외국인� 투자� 신

고�건을�승인하여�총� 58억불의�해외�투자를�유치함.�

� � ○�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현재� 부동의� 1위로� 캄보디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캄

보디아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주로� 부동산� 및� 인프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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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사업에� 투자)� 2018년� CDC가� 집계한� 외국인� 직접� 투자� 건수의� 거의� 절반을� 중국

이�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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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캄보디아�관계

체결�협정

경제․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7년� 3월� 25일�발효)
투자의�증진�및� 보호에�관한�협정� (1997년� 3월� 12일� 발효)
EDCF� 공여�기본협정� (2001년� 4월� 10일� 발효)
항공협정� (2001년� 5월� 10일� 발효)
행정전산망�구축사업� EDCF� 협정� (2001년� 11월� 8일� 발효)
봉사단�파견에�관한�교환�각서� (2001년� 11월� 29일� 발효)
직업훈련원사업� EDCF� 협정� (2002년� 6월� 5일� 발효)
도로개보수� EDCF� 협정� (2002년� 11월� 6일� 발효)
수자원개발� EDCF� 협정� (2006년� 3월� 21일� 발효)
문화협력협정� (2006년� 8월� 24일�발효)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2008년� 11월� 1일� 발효)
EDCF� 기본약정�서명�및� 발효� (2008년� 12월� 30일� 발효)
농업기술전수�협력에�관한�양해각서� (2009년� 5월� 30일�발효)
무상원조�기본협정�서명�및� 발효� (2009년� 6월� 4일� 발효)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2009년� 11월� 29일� 발효)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2010년� 10월� 17일� 발효)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설치�협정� (2010년� 4월� 12일�발효)
한․캄�범죄인인도협정� (2011년� 10월� 1일)
은행�지급결제�현대화�사업�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체결)
상표�분야�협력�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체결)
청년�예비창업가�활성화�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 체결)
2019~23년� EDCF� 차관�기본약정� (2019년� 3월� 15일� 체결)
마이크로그리드�및�충전소�보급사업�양해각서� (2019년�3월�15일�체결)
국립의과대학�부속병원�건립사업�차관공여계약�(2019년�3월�15일�체결)
투자�증진�협력�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발효)
학술�협력�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체결)
형사사법공조조약(2019년� 3월� 15일�체결)

교역�규모

2012년
수출: US� 5억� 9,300만$

수입: US� 1억� 2,600만$

2013년
수출: US� 6억� 1,464만$

수입: US� 1억� 3,613만$

2014년
수출: US� 6억� 5,441만$

수입: US� 1억� 9,399만$

2015년
수출: US� 6억� 5,276만$

수입: US� 2억� 1,652만$

2016년
수출: US� 5억� 7,296만$

수입: US� 2억� 3,946만$

2017년
수출: US� 5억� 7,296만$

수입: US� 2억� 3,946만$

2018년
수출: US� 6억� 6,042만$

수입: US� 3억� 1,447만$

2019년
수출: US� 6억� 9.653만$

수입: US� 3억� 3,592만$

수출입�주종�품목

-� 대� 캄보디아�수출
:� 편직물,�화물자동차,�기타�섬유제품,�음료,�화장품�등
-� 대� 캄보디아�수입�
:� 편직제�의류,�직물제�의류,�알루미늄,�천연고무,�유선통신기�부품�등

재�캄보디아�교민
약� 10,000명
프놈펜(약� 7,500명),� 시엠립(약� 2,000명),� 기타지역(약�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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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캄보디아 경제 현황

1.� 경제� 동향

� � 주요�부문별�경제현황

� � ○� 국내총생산(GDP)�

� � � -� 2005∼2007년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1%의� 두� 자리� 성장

을�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6.8%� 성장하였으며� 2009년

도에는�경기침체의�여파로� 0.1%의� GDP� 성장률을�기록

� � � -� 그러나� 2010년부터� 봉제업� 수출� 증가,� 건설프로젝트� 증가,� 외국인관광객� 확대� 등

에� 힘입어� 2011년� 이후� 7%� 넘는� 고도성장� 기록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경제성장률� 5.5� ~� 1%로�예측

<국내총생산(GDP)� 변화�추이>

연 도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US$십억 18.05 20.02 22.17 24.57 27.08

1인당 GDP US$ 1,162 1,269 1,385 1,512 1,643

실질성장률 % 6.97 6.95 6.85 7.53 6.97

* 자료원 : Asian Development Bank,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캄 중앙은행(2020)

� � ○�물가상승률

� � � -� 경제성장과� 함께� 2007년� 10.8%,� 2008년� 7.5%� 등� 가파른� 물가상승을� 보이다가� �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 -0.7%,� 2010년� 4.0%를� 기록하였고,� 2011년� 4.9%,� 2012

년� 2.5%,� 2013년� 4.7%,� 2014년� 1.0%,� 2015년� 1.2%,� 2016년� 3.0%,� 2018년�

2.4%�등을�기록하는�등�경제성장률과�함께�변동성�상존

� �○�재정

� � � -� 캄보디아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매년� 정부의� 목표치인� GDP의� 6%� 수준을� 넘어서

나�심각한�수준은�아님

� � � -�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수입은�동남아국가의�평균� 2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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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수입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편이었지만�점차�세수가�증가하고�있음.

� �○�환율

� � � -� 캄보디아� 리엘� 화는�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 때� 약� 40%� 평가절하� 되어� 1달러당�

3,900리엘�수준에서�안정세를�유지하였으며,�그�후� 4,000리엘�수준�유지�중�

� � � -� 2020년�기준� 1달러당� 4,000∼4,100리엘�수준으로�기조�유지

2.� 경제� 관계

� � 캄보디아의�대외�교역�동향

○ 국내� 제조업� 확대� 및� 다양화,� 소득� 증대� 및� 산업� 발전으로� 인한� 국내� 수요� 지

속� 증가� 등으로� 캄보디아의� 수출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최초로� 교역량�

200억� 달러를� 돌파.� 제조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5년간� 무역수지는� 평균� 26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캄보디

아는� 국내� 자체� 통계� 시스템� 미흡� 및� 비공식� 교역� 등으로� 인해� 국내� 발표� 통

계와�국제�통계(ITC� 상대국�통계�등)� 간에는�상당한�편차가�존재

� � ○� 2019년� 캄보디아의� 수출은� 약� 140억� 달러,� 수입은� 약� 220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적자�폭이�약� 80억� 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할�것으로�추정

� � � � -� (수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5%� 이상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으

나� 2016년도�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및� 경기� 회복� 부진으로� 인해�

2017년� 3.4%에� 성장에� 그쳤다가� 2018년에는� 의류수출� 증가에� 따라� 5.9%로�

반등

� � � � -� (수입)� 제조업의� 부재로� 인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수입이� 17%로�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8년에도� 약� 14%�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경제� 성장에� 따른� 내수� 증

가,� 건설호황� 등에� 따른� 자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수입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전망

<캄보디아의�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D 백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8,542 9,982 11,268 12,707 14,824

수입 10,668 12,312 14,289 17,393 20,279

무역수지 -2,126 -2,330 -3,021 -4,68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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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ITC Trade Map

<캄보디아의�주요�수출국�동향(2019)>

(단위 : USD 백만, %, %)

순위 국가명 수출액 증가율 비중

1 미국 4,414 45 30

2 일본 1,140 6 8

3 독일 1,081 -2 7

4 중국 1,012 17 7

5 영국 979 -4 7

6 캐나다 839 8 6

7 벨기에 544 10 4

8 스페인 518 1 3

9 태국 507 62 3

10 네덜란드 464 9 3

기 타 3,322 8 22

합 계 14,824 17 100

* 자료원 : ITC Trade Map

� �

<캄보디아의�주요�수입국�동향(2019)>

(단위 : USD 백만, %,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증가율 비중

1 중국 7,585 19 37

2 태국 3,234 3 16

3 베트남 2,724 19 13

4 일본 887 17 4

5 대만 800 3 4

6 인도네시아 772 32 4

7 한국 673 15 3

8 싱가포르 606 6 3

9 말레이시아 583 39 3

10 홍콩 541 -11 3

기 타 1,868 6 9

합 계 20,279 14 100

* 자료원 : ITC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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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주요�품목별�수출�동향>
(단위 : USD 백만, %, %)

순위 품목명 수출액(’18) 수출액(’19) 증가율 비중(’19)

1 의류(편물제) 6,586 6,001 -8.9 40.5

2 의류(편물제 이외) 1,241 2,285 84.1 15.4

3 신발 1,040 1,267 21.9 8.6

4 가죽제품, 여행용구 571 1,104 93.2 7.4

5 전기기기 및 부분품 511 577 12.9 3.9

6 차량 및 부분품 404 442 9.4 3.0

7 귀금속류 86 438 409.4 3.0

8 곡류 419 421 0.5 2.8

9 가구류 135 420 211.2 2.8

10 모피류 299 289 -3.4 2.0

합 계 12,707 14,824 16.7 100

* 자료원 : ITC Trade Map

<캄보디아의�주요�품목별�수입�동향>

(단위 : USD 백만, %, %)

순위 품목명 수출액(’18) 수출액(’19) 증가율 비중(’19)

1 편물 2,734 2,682 -1.9 13.2

2 차량 및 부품류 1,712 2,377 38.9 11.7

3 광물성 연료 1,832 2,368 29.3 11.7

4 기계류 및 부품류 1,036 1,413 36.4 7.0

5 전자기기 및 부품류 780 1,071 37.2 5.3

6 합성섬유 999 1,009 1.0 5.0

7 플라스틱제품 566 755 33.4 3.7

8 면(cotton) 584 645 10.5 3.2

9 철, 강철류 296 478 61.3 2.4

10 종이류 385 477 23.8 2.4

합 계 17,393 20,279 16.6 100
* 자료원 : ITC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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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캄보디아�교역�동향

○� ’18년� 한-캄� 교역�규모,� 10억� 달러에�근접,� 최대�교역실적�거양�

� � � � -� 對캄보디아� 수출량� 증가� 및�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 ’16년� 12%,� ’17년�

5.4%)� 전년� 대비� 캄보디아의� 對캄보디아�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양

국�교역량은� ’18년� 9.7억� 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

� � � � -� 수출량과� 수입량�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 무역수지는� 2018년� 346백만�

불로�전년�대비�다소�증가하였음.�

� � ○� 수출�품목,� 섬유�원부자재에서�생활소비재�및� 건설자재�등으로�다변화�

� � � � -� 과거�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 품목은� 주로� 투자진출� 봉제기업의� 섬유원부

자재(편직물)이었으나,�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저하로� 편직물의� 수입은� 감소

추세.� 또한� 그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알루미늄� 시트(Sheet,� 캔맥주용)은�

태국산으로�일부�대체되어�캄보디아�수입수요가�감소함.�

� � � � -� 현재� 화물자동차(중고)가� 최대� 수출품목이며,�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

가로� 인해� 박카스를� 비롯한� 음료,� 주류,� 식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증가함.�

� � � � -� 대� 캄보디아�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 섬유업체의� 완성품� 수출이� 전체의�

83%를� 점유하고� 기타� 알루미늄� 스크랩,� 에탄올� 등이� 주요� 수입품목.� 캄보

디아의� 주력� 수출제품인� 농산물의� 경우� 천연고무,� 식물성유지� 등이� 일부�

수출�중.�

<對� 캄보디아의�수출입�동향>

(단위 : USD 백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652 572 603 660 696

수입 216 239 261 314 335

수지 436 333 342 345 360

교역량 868 811 864 974 1,03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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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캄보디아�주요�수출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품 목 명
2018년 2019년

수출량 증가율 수출량 증가율
1 화물자동차 82 18.5 120 46.6
2 음료 70 17.2 83 18.3
3 편직물 107 -9.4 73 -31.4
4 기타섬유제품 52 24.8 49 -6.5
5 기타가죽 24 522.9 37 53.9
6 알루미늄조가공품 35 -54 35 0
7 승용차 17 94 33 94.1
8 기타의직물 22 40 21 -3.7
9 화장품 16 51.2 16 -0.7
10 의약품 12 7.3 16 28.6

...
총  계 660 9.4 696 5.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4단위)

� <對캄보디아�주요�수입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품 목 명
2018년 2019년

수입량 증가율 수입량 증가율
1 편직제의류 126 10.3 139 9.6
2 직물제의류 46 70.6 47 2.4
3 신발 33 39.2 38 14.2
4 제어용케이블 31 15.9 29 -6.0
5 가방 22 80.7 24 5.7
6 주류 12 -26.0 14 12.8
7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4 -6.2 11 -21.5
8 취미오락기구 3 53.4 4 24.8
9 천연고무 2 -43.6 4 74.5
10 기타의료위생용품 3 -11.5 2 -10.8

...
총  계 314 20.3 335 6.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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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관계

� � ○� 대�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했으나� GDP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

신고금액� 기준� 약� 58억� 달러까지� 증가함.� 중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2017

년에는� 14억� 4,690만� 달러,� 2018년� 27억� 590만� 달러� 투자를� 기록하면서�

명실상부�캄보디아�최대�투자국의�자리를�차지하고�있음.

� � ○� 중국� 이외의� 주요� 투자국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이며� 주요�

투자�분야는�건설�및� 인프라,� 제조업,� 농업,� 관광업�등임.

� � � � � -� 2018년까지� 한국의� 대� 캄보디아� 직접투자� 누적� 금액은� 45억� 달러를� 기록

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제조업,� 농업,� 부동산� 등이

며,� 최근�금융�분야�진출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주요�국가별�대� 캄보디아�해외투자신고금액>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531.6 240.6 731.4 1,446.9 2,705.9
일본 3.4 38.9 773.7 3.7 880.9
한국 65 8 20 150 14.5
홍콩 100.9 109.1 322.9 79.9 81.5
대만 34.3 46.5 34.8 23.4 33.4

싱가포르 36.6 26.8 103.8 246.9 7.8
전체 1,604.4 3,920.0 3,249.4 4,908.9 5,812.5

* 주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신고금액으로 실제 투자 금액과 차이 있음.
* 자료원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는� 매년� 국가� 별� QIP� 신고금액을� 발표하고� 있으

나,� 신고기준이며� 캄보디아� 기업의� 투자�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로� 실�

투자금액과는�차이가�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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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대�캄보디아�해외투자�동향

� � � ○� 중국의�대� 캄보디아�해외투자�강세�지속

� � � � -� 캄보디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2008년도� 최고금액(108억� 달러)

을� 달성한� 이후� 매년�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

� � � � -� 주요� 투자국가중� 중국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대�

캄보디아�투자를�하고�있으며,� 2017년에는�최초로� 10억� 달러를�돌파하였음.�

� � � � -� 특히� 건설� 부분에서� 2018년� 중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1.04억� 달러로� 건

설부문�해외�전체�투자�금액�중� 약� 60%를�차지하고�있음.

� � ○� 화교권�국가의�대� 캄보디아�해외�투자�금액�높음.

� � � � -�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화교권� 국가의� 투자유입이� 많으

며,� 정치적으로도� 친(親)중국화�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도� 화교권이� 큰� 영향력을�

끼침.�

� � ○� 일본의�대� 캄보디아투자�건설�프로젝트에�따른�규모�변화�

� � � � -� 2016년은� 일본의� 이온몰� 공사� 및� 대형� 리조트� 단지� 투자� 사업� 수행으로� 최

대� 투자국이었으며,� 2018년에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호텔투자를� 신고

하면서�대� 캄보디아�해외투자�비중�높아짐.�

� �한국의�대�캄보디아�해외투자�동향

� � ○� 2012년� 이후�대� 캄보디아�투자�감소�추세

� � � -� 특히� 제조업� 등�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투자

(QIP)는� 2012년� 이후�크게�감소�추세

� � � -� 2017년� 미국의� GSP가� 적용된� 가방류� 공장� 투자� 허가� 건을� 제외하면� 중국,�

일본�대비�급격�감소�추세� �

� � ○� 금융�및� 보험업�진출�가속화

� � � -� 낮은� 임금과� 세금혜택� 등�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의� 도움으로� 성장하던� 봉제�

제조업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 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되지� 않으며,� 철수를� 고

려하고�있는�업체가�증가

� � � -� 반면� 금융업은� 높은� 예대마진과� 외화� 거래의� 제한이� 거의� 없는� 시장으로� 높

은� 경제� 발전도와� 더불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2016년부터� 투자금액� 크게�

증가



- 20 -

<주요�업종별�한국의�대� 캄보디아의�투자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융 및 보험업 10.1 145.4 79.6 200.6 107.6
제조업 11.6 30.9 27.7 32.0 43.6
건설업 2.0 11.0 8.3 23.2 33.3

농업 임업 어업 6.9 11.5 10.0 6.5 6.6
부동산업 6.0 9.0 4.1 4.9 8.3

도매 및 소매업 2.9 3.6 0.9 5.2 7.7
투자금액 총계 42.8 215.2 136.7 275.9 212.4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4.� 진출� 유망�분야

� � 노동집약적�산업

� � ○� 캄보디아의� 경우� 낮은� 인건비와� 풍부한� 단순� 노무자� 인력으로� 노동집약적� 산

업� 투자에� 매우�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에서도�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

점�투자�유치�부문으로�선정하여�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 � ○� 근로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아,� 복잡한� 기능이나�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

하기� 어렵고� 노동자들의� 경우� 단순한� 작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노동

집약적�산업에�적합함.

� � ○� 중국과� 베트남의� 규제� 강화� 및� 급격한�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단순� 노동집

약적�산업은�캄보디아�진출�시� 경쟁력을�확보할�수� 있음.

� � ○� 높은� 수준의� 조립생산� 투자의� 경우� 전문기능인력이나� 기술� 인력� 대상� 높은� 임

금을�지급해야�하므로�비용�면에서�경쟁력을�갖추기�어려울�수� 있음.

� � ○� 또한� 최근� 잦은� 노동분쟁의� 결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앞으

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을� 잃어갈� 것으

로� 전망됨.� 하지만� 인근국가보다� 여전히�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노

동집약산업의�대체�생산지로서�역할을�할� 가능성�있음.

� � ○� 틈새시장을� 겨냥한� 자본집약적� 산업의� 투자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인프라� 수준이나� 행정체계�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산업을� 위한� 투자지로�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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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해서는�상당기간이�필요할�것으로�평가됨.

� � ○� 최근� 들어� 중국의� 제조원가� 상승�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 등

으로� 인한� 탈� 중국화� 현상으로� 봉제업� 및� 신발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분야에� 대한� 캄보디아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것이라고�할� 수� 있음.�

� 제3국�수출�가공�산업

� � ○� 수출산업의� 원부자재� 수입� 시� 세금을� 면제해주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 특혜관

세를�받을�수� 있어�선진국에�대한�수출가공기지로�활용�가능.�

� � ○� 단순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면서� 특혜관세제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경우�국제경쟁력을�확보할�가능성이�높음.

� � ○� EU의� 경우� 최빈국인� 캄보디아� 원산지� 제품에� 대해� EBA(Everything� but�

Arms)라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대� EU� 제품� 수출의� 경우� 캄보디아

를�생산기지로�활용하여�경쟁력을�확보�할� 수� 있음.

� � ○�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캄보디아� 시장만� 고려하지� 않고,� 인근� 동남아� 국

가�및� 아세안과의�자유무역협정체결국가�등을�겨냥할�필요가�있음.

� � 농산�원료�가공�분야

� � ○� 캄보디아에서� 가장� 풍부한� 원료는� 농수산물로� 캄보디아� 정부가� 농업에� 대한�

중점� 육성� 정책을� 취하고� 있고�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관개시설의�확대와�함께�농업�생산물은�큰� 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 ○�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 태국만이� 있고� 산림이� 60%에� 이르고� 있어� 수산물� 가

공이나�임산물�가공도�유망함.

� � ○� 농산물� 가공을� 통해�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며,� 가공에� 따른� 특혜관세를�

통해� 국제가격경쟁력을�확보� 할� 수도� 있어� 농산물을�가공하여�수출하는�업종도� 유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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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망한�내수�시장�개발

� � ○� 캄보디아는� 1인당� GDP� 1,200달러의� 동남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인구도� 약�

1,500만� 명에� 불과하며,� 인구의� 대부분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시장으로서의�중요성은�매우�낮은�편임.

� � ○� 그러나� 현재의� 저소득,� 미약한� 시장규모는� 미래의� 고소득과� 큰� 시장으로� 연결

될� 수� 있어� 현재의� 시장과� 구매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내수와�시장�확대�가능성을�고려할�필요가�있음.

� � ○� 유망한� 내수시장은� 먼저� 개발이� 낙후된� 부문부터� 검토할� 수� 있는데,� 예를� 들

어� 한� 기업의� 경우� 현지� 전력� 보급률이� 낮아� 향후� 전선�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출함.� 그러나� 밀수품과의� 가격� 경쟁,� 캄

보디아� 정부� 전력인프라� 투자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시장규모는� 지

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음.

5.� 투자�유의사항

�낮은�투명성에�유의

� �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는� 20점

으로�최하위권인� 161위를�차지함.

� � ○� 대부분의� 인허가� 처리에는� 법정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만� 법정수수료만� 지불

해서는� 아무리� 서류를� 잘�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

우며,� 서류에� 결재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일종의� 비공식수수료를� 지불해야� 하

는�경우가�있음.

� � ○� 부정부패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판단은� 매우� 미약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반� 부정부패법� 제정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해오다�

2010년� 부정부패방지법이� 탄생하고�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아직� 효과는�

미약함.�

�

� � ○�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CDC의� 경우도� 비공식� 수수료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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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님.� 투자인센티브� CDC�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와� 같이�

특혜를�부여하는�인허가절차는�거의�모두�비공식�수수료가�필요함.

� � ○� 투자인센티브� 신청� 공식� 수수료는� 1,750달러� 정도이지만� 실제로� 비공식� 수수

료는� 이보다� 훨씬� 많으며,�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봉제업의� 경우에도� 통

상적으로� 7,0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경제구역

(SEZ)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8,000달러� 정도가� 소요되고� 그� 외에

는�통상적으로� 2만� 달러까지�요구되는�실정임.

� � ○� 통관,� 세무,� 인허가,� 여권발급�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 크고� 작은� 모든� 정부의�

행정절차에서� 비공식�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회전반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는�캄보디아�경제·사회적�발전에�큰� 악영향을�끼치고�있음.

� � 정보�수집�노력

� � ○� 캄보디아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움.� 정부는� 정확한� 정보

의� 수집,� 정리,� 발표에� 있어� 여력이� 부족하여,� 속도가� 늦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임.
�

� � ○�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필요한� 정보는� 직접� 업체나� 현장을� 방문해서� 수집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전문조사기관이나� 연구기관도� 거의� 없는� 실

정임.
�

� � ○� 캄보디아의� 공식� 통계자료는� 자체적인� 조사보다는� Worldbank,� ADB등� 양/다

자원조기관�등의�지원을�받아�조금씩�통계자료의�정확성이�높아지고�있음.
�

� � ○� 마케팅조사� 전문업체가� 있지만� 조사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현장에는� 무

수하게� 다양한� 소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기관이나� 조사자에� 따라� 다른� 정보

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여러�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이�필요함.

�

� 인프라�미비

� � ○�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도로,� 철도,� 항공� 등� 운송수단이� 취약하고� 유선

통신망� 구축이� 미흡하여� 대부분은� 무선통신망에� 의존하지만� 무선통신망도� 잘�

갖추어진�상태가�아니기�때문에�지역적으로�큰� 차이가�있을�수� 있음
�

� � ○� 통신망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유선� 통신망� 구축이� 미흡하여�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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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망에�의존하고�있으며,� 일부�지역의�경우�음영지역이�있을�수� 있음.
�

� � ○� 전력� 또한�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이며,�

인근� 국가(태국,� 라오스,� 베트남)로부터의� 수입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수력,� 화력발전소의� 막대한� 투자로� 캄보디아� 전력현황이� 좋아지

고� 있으며,� 자가� 발전량도� 증가하고� 있음.� 다만� 아직까지도� 전력현황은� 불안

한�상태이고,� 발전�및� 공급량�대비�누전량이�많은�상태임.�
�

� � ○� 소프트웨어� 인프라도� 취약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

려우며,� 대부분� 수기로� 서류가� 작성되는� 경우도� 많아서� 넉넉히� 시간을� 두어야�

시한을�맞출�수� 있음.

� � ○� 상기와� 같이� 대부분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물류비,� 전기세,� 통신비� 등� 제반� 비

용이�베트남과�태국에�비해�비교적�높은�편임.�

� � 전문�인력의�확보

� � � ○�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외국에서� 유학한� 인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기능이

나� 기술수준이� 높은� 다양한� 인력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워,� 소수� 고급� 인력은�

급여수준에�따라�이직이�잦음.
�

� � ○� 필요한� 전문� 인력의�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국이나,� 베트남의� 전문� 인력

을�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도�방법임.
�

� � ○� 현지에서� 자체적인� 인력을� 양성하거나,� 파견� 교육을� 통한� 전문� 교육� 이후� 현

지에서�고용하는�방법도�고려해�볼� 수� 있음.

� � 중개인의�역할과�신뢰성
�

� � ○� 공개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특성상� 소위� 고위층의� 영

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많은� 비

용이� 발생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아무리� 신뢰

성이� 있는� 중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함.
�

� � ○�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자와� 인척관계이거나� 권력자와� 업

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업무� 관계이지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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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사적인�착취수단으로�활용하는�경우도�발생함.
�

� � ○� 중개인을� 통하여�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직접� 해당� 부처를� 방문하여� 인적관계

를� 형성하고� 인허가�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개인을� 통하여�

고위층을� 내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무적인� 절차는� 모두� 거쳐야� 하므로� 해당�

부처와�직접�접촉을�해두는�것이�바람직함.

6.�정치�현황

� � 캄보디아�제6기�신정부�출범에�따른�정부�개혁�노력�가속화�전망

� � ○� 2018년� 7월� 총선� 승리로� 집권� 연장에� 성공한� 훈센� 총리는� 신정부의� 공식� 출

범과�동시에�발표한�국가발전전략에서�정부�개혁을�가속화하겠다고�밝힘.

� � � � -� 공공행정,� 공공재정관리,� 분권화,� 법제도,� 군사력� 등� 다방면의� 개혁을� 통해�

지난� 정부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로�다양한�개선책이�시행되고�있음.

� � � � � *� 금융정책� 및� 제도� 개혁,� 세제� 개편,� 교육� 개혁,�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토지�

등� 다방면에�걸친�개혁�추진�중

� � ○� 개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과�

세제�개편�및� 규제�강화�등에�대한�불안감�공존

� � � � -� 2019년부터� 임금� 지불� 방식� 및� 퇴직금� 정산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 변화

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경영� 관리여건� 악화� 등에� 대

한�우려의�목소리도�제기

� � 2018� 총선�결과에�대한�국제사회의�캄보디아�제재

� � ○� 총선�전후�정부의�야당�탄압행위�및� 선거�결과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이�이어지는�

가운데� EU는� 2020.8.12.부로�캄보디아에�대한� EBA� 관세�특혜�일부를�철회함

� � � � -�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강제해산,� 야당� 대표� 구속,� 독립� 언론� 탄압� 등을� 자

행했으며,� 미국과� EU는� 이에� 대해�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또한� EU는� 선거과정에서� 자행된� 탄압이

나� 권리침해� 등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며,� EBA� 무역특혜를�

중단을�발표함.

� � � � � *� 캄보디아�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수출입� 통관체계� 일원화,� 컨테이너� 스캔� 수

수료� 인하,� 전기세� 인하�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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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환경�조성을�위해�노력�중임.



- 27 -

7.�한국과의�관계

�체결�협정�현황

협정명 서명일 발효일

무역�및� 지불협정 1964년� 10월� 16일 1964년� 12월� 8일

문화협정 1973년� 1월� 29일 1973년� 1월� 29일

대표부�설치�양해각서 1996년� 5월� 15일 1996년� 5월� 15일

투자의�증진�및� 보호에�관한� 협정 1997년� 2월� 10일 1997년� 3월� 12일

경제․과학�및� 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7년� 2월� 10일 1997년� 3월� 25일

무상기자재�제공을�위한� 교환각서 1997년� 5월� 15일 1997년� 5월� 15일

EDCF� 기본협정 2001년� 4월� 10일 2001년� 4월� 10일

항공협정 2001년� 4월� 10일 2001년� 5월� 10일

행정전산망�구축사업� EDCF� 협정 2001년� 11월� 8일 2001년� 11월� 8일

봉사단�파견에�관한� 교환각서 2001년� 11월� 29일 2001년� 11월� 29일

직업훈련원사업� EDCF� 협정 2002년� 6월� 5일 2002년� 6월� 5일

도로개보수� EDCF� 협정 2002년� 11월� 6일 2002년� 11월� 6일

수자원개발� EDCF� 협정 2006년� 3월� 21일 2006년� 3월� 21일

문화협정 2006년� 7월� 31일 2006년� 8월� 24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 2008년� 11월� 1일

EDCF� 기본약정 2008년� 12월� 30일 2008년� 12월� 30일

농업기술전수�협력에�관한� 양해각서 2009년� 5월� 30일 2009년� 5월� 30일

무상원조�기본협정 2009년� 6월� 4일 2009년� 6월� 4일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 2009년� 11월� 29일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설치�협정 2010년� 4월� 12일 2010년� 4월� 12일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 2010년� 10월� 17일

한․캄�범죄인인도협정 - 2011년� 10월� 1일

은행�지급결제�현대화�사업� 양해각서 - 2014년� 12월� 13일

상표�분야� 협력�양해각서 - 2014년� 12월� 13일

청년�예비창업가�활성화�양해각서 - 2014년� 12월� 13일

2019~23년� EDCF� 차관�기본약정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15일

마이크로그리드�및�충전소�보급사업�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15일

국립의과대학�부속병원�건립사업�차관공여계약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15일

투자�증진� 협력�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15일

학술�협력� 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15일

형사사법공조조약 2019년� 3월� 15일 -

�

� ○� 1997년� 10월� 30일� 한․캄�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공식� 외교관계를� 재개하
였으며,� 주� 캄보디아�한국대사관,� KOTRA� 캄보디아�프놈펜�무역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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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관계
� � ○� 캄보디아는� 한국의� 주요� 유․무상� 원조� 대상� 국가로서� 캄보디아� 일반�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양호한� 편임.�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은� 급

증하다가� 2009년� 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민간� 차원의�

관계도�더욱�확고히�다져지고�있음.

� � ○� 2006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캄보디

아에� 대한� 보다� 많은� 유무상� 원조를� 약속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시발점이�됨.

� � ○�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때� 훈센� 총리가� 방한한� 바� 있으며,�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으로� 양국� 간� 우호증진� 교류가�

활발해짐.

� � ○� 2009년� 6월,� 10월에는� 각각�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통해� 경제․통상,� 자원․에
너지,� 문화․영사�등�제반�분야에서�양국�간의�실질적인�협력을�공고화함

� � ○� 2014년� 12월� 훈센� 총리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현재의�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

기�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양국� 관계는� 더욱� 활발해질� 것

으로�전망

� � � -�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내용으로는�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 협의,� 메콩강� 개
발�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은행� 지급결제� MOU,� 상표� 분야� MOU,� 청년� 예비

창업가� 활성화� MOU,� 조속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상호� 무관부� 설치가� 주

를�이룸

� � ○� 2019년� 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상생번영의� 미래를� 열어� 나아가기�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 문안� 타결� 등� 양국�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등� 양� 국민의� 우호를� 더욱� 증진하고,�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조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 교통,� 인프라� 등� 경제협력을� 확

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

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 아울러,�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아세안의�관계를�한� 단계�더� 도약시키는�방안도�논의하였음

� � � -� 2019-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 학술� 협력� 양해각서,�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

립사업�차관공여계약,� 투자�증진�협력�양해각서�등�서명식에�양�정상이�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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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캄보디아 시장 특성과 바이어 특징

�캄보디아�인구

� � ○� 캄보디아의� 인구는� 2013년도에� 약� 1,5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국가(평균� 나이� 27세)로� 매

우�역동적이고�활동적인�나라임.

� � ○� 캄보디아� 인구는� 2020년까지� 약� 1,8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

비시장에�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가정.� 이는� 곳� 경제발전의�

한� 견인축으로�볼� 수� 있으며,� 소비시장�또한�활성화�될� 것으로�전망

� � ○� 캄보디아는� 작은� 시장이지만�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빠르고� 고객의� 호기심이�

높은� 반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상품� 수명� 주기가� 짧은� 편.� 최근�

이러한� 특성과� 맞물려� 대형쇼핑몰,� 온라인� 유통이�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

음.

�캄보디아�문화

� � ○� 캄보디아는� 고대부터� 힌두교와� 불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역사,� 설화,� 건축

물에� 그�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 향후� 화교들이� 자리를� 잡아� 상권을� 장악하면

서� 중국� 문화도� 일반화� 되어� 있으며�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캄보디아인은� 대부

분�중국계인�경우가�많음.�

� � ○� 보수적인� 캄보디아인들의� 특성상�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제품� 유통에� 대해� 비

판적인� 시각이� 많아� 예컨대,� 성인용품� 및� 사행성� 제품의� 경우에는� 수출과� 유

통에는�면밀한�시장�및� 인허가�검토가�필요함.�

�캄보디아�인프라

� � ○� 킬링필드� 이후� 그나마� 존재했던� 인프라마저� 파괴된� 캄보디아는� 도로,� 항만,� 철

도,� 수자원� 등� 기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 하지만� 현재� 양‧다자간� 원조
기구의� 원조와�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인프라� 관련� 투자로� 인하여� 개선되고�

있음.� 또한� 정부기관의� 행정� 시스템,� 법� 제도� 개선,� 신� 재생� 에너지� 도입� � 등의�

다양한� 정책을� 도입� 및� 시도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 또한� 적극적인�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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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고�있음.

�캄보디아�제조업

� � ○� 2010년�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 내의� 봉제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전하였고,� 특히� 저렴한� 인건비의� 캄보디아로� 이전을� 많이� 하였음.� 하지만� 이

후� 빈번한� 노동분쟁과�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봉제업의� 신규� 투자는� 감

소하였음.� 2018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다시� 캄보디아로� 진출을� 모

색하는�중국�진출기업�및�중국기업이�늘어나고�있음.

� � ○� 캄보디아는� 인근국가(태국,� 베트남,� 중국)에� 비해� 제조� 산업이� 매우� 취약하여,�

일반� 소비재,� 생활필수품,� 식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마트에서�

Made� in� Cambodia� 공산품은� 거의� 보기� 힘들고� 금속가공� 등� 중화학� 처리기술

이� 전무하며,� 플라스틱� 사출기술� 같은� 기초적인� 산업기술마저� 도입이� 안� 된�

상태로,� 기초적인�일용품마저�수입에�의존하는�실정임.�

� � ○� 캄보디아의� 많은� 비즈니스인들은� 캄보디아의� 작은� 시장� 규모� 등의� 이유로� 제

조업� 개발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인근국가와의� 무역(수입)을� 통한�

부의� 축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여기에�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부동

산� 투자� 열기에� 힘입어� 프놈펜� 지역의� 부동산� 가치� 급상승하는� 현상으로� 갈수

로� 제조업� 투자에는� � 관심을� 갖기에� 힘든�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제조업� 기반

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경향으로� 자칫�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인한�리스크�현실화�우려가�일부에서�제기되고�있음.

�對�한국�이미지

� � ○� 일반적으로� ‘한국� =� 선진국,� 한국� 상품� =� 높은� 가격,� 좋은� 품질’의�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캄보디아� 시장은� 품질보다�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미지가� 진출에� 방해가� 되기도� 함.� 따라서� 제품에� 따

라�고급화�전략을�준비하는�마케팅도�필요함.

� � ○� 한국은� ‘캄보디아에� 원조해� 주는� 잘� 사는� 나라’,� 자국� 국민� 5만명이� 노동자로�

파견되어� ‘현지� 월급여의� 6~7배를� 벌� 수� 있는� 나라’� 등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과거� 캄보디아� 왕의� 북한과의� 친분과는� 달리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

한�우호적인�인식은�거의�찾아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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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캄보디아는� 한류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음.� 특정� 유명� 드

라마가� 방영이� 되는� 시즌에는� 한류의� 영향을� 받으나,� 드라마가� 종영이� 되면�

다시� 분위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단순히� 한류마케팅으로만� 시장

에�접근한다면�실패할�확률이�매우�높음.

� �바이어�특징

� � ○� 한국산을� 찾는� 바이어들은� 주로� 중고품� 및� 재고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음.� 신

제품(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산)의� 금액과� 한국� 중고제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여�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한국과의� 직접� 거래� 경험이� 적은� 경우,�

혹은� 주문� 물량이� 적을� 경우�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수입을� 하

는�바이어도�있음.

� � ○� 첫� 가격� 리스트� 송부� 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나� 무리한� 결제� 조건을� 요구

하여� 어려운� 거래라는� 인식을� 주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유도

하려는�경향이�있음.

� � ○� 캄보디아� 바이어들은� 즉흥적으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교신� 초기단계부터� 구

매를� 할�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특이사항이� 없다면� 바로� 거래를� 위한�

교신이� 진행� 되지만� 중간에�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변심하는� 경우는� 타

인에게�미안한�말을�못하는�문화적�특성상�연락을�끊어버리는�경우가�많음.

�미팅�시�유의사항

� � ○� 바이어� 면담� 시� Mr.� 나� Ms.� 혹은� Dr.� 등의� 경칭을� 붙이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할�수� 있음.

� � ○�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주변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면� 꼭� 강조하여� 캄보디아

에서도�충분히�시장성이�있음을�어필하고,� 적극적으로�접근을�해야�함.

� � ○� 사후� 이메일� 교신� 시,� 통신사정이� 좋지� 않아� 메일을� 보내고� 난� 후� 꼭� 전화로�

메일�열람�여부를�확인해야�신속한�거래가�진행�될� 수� 있음.



- 32 -

Ⅴ. 프놈펜 관광 안내

� �왕궁(Royal� Palace)

� � � 왕궁은� 현재� 재위중인� 시하모니� 국왕이� 거주

중이며,� 캄보디아� 건축양식이� 잘� 나타나� 있

는� 대표적인� 건축물임.� 1866년� 세워진� 왕

궁의� 본전� 건물은� 힌두교와� 불교의� 설화

를� 담고� 있으며,� 바로� 앞에는� 1861년� 나

폴레옹� 3세가� 기증한� 프랑스식� 건물과� 왕

궁� 사무소가� 있음.� 시소왓� 왕(1904~�

1927년� 재위)에� 의하여� 건립된� 본전은� 앙

코르� 톰의� 바이욘� 사원을� 모방하여� 만든�

59m의�탑이�장식되어�있으며,� 대관식이나�외교사절�접견�등의�의례에�사용됨

� �실버�파고다(Silver� Pagoda)

� � � 왕궁� 안에� 자리한� 실버� 파고다� 사원은� 우

리식� 왕사로서�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임.�

실버� 파고다의� 이름은� 사원� 중앙� 바닥이�

은제� 타일(하나당� 1.1kg)로� 깔려있기� 때

문에� 붙여진� 명칭이며,� 총� 무게는� 5,809kg임.�

파고다의� 내부에는� 금으로� 만든� 대좌위에�

에메랄드� 부처(Baccarat� Crystal)와�

9,584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는�

90kg의� 금부처가� 있으며,� 제일� 큰� 다이아

몬드는� 25캐럿이라고� 함.� 이곳의� 불교사원에는� 많은� 탑이� 있는데,� 실버� 파고다� 마

당의� 탑은� 현� 시하모니� 국왕의� 조상이나� 시하누크� 전� 국왕� 가족의� 안녕을� 기원

하기�위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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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탑

� � � 수도� 중심부인� 시하누크� 거리와� 노르돔� 거리가� 교차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앙코르� 양식의� 건축물임.� 1953년�

11월� 9일� 프랑스로부터� 완전� 독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

해� 세워진� 이� 탑은� 1958년에� 완공되었으며,� 캄보디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위한� 위령탑으로도� 사용됨.� 지방의� 각�

도청소재지는�이와�비슷한�독립기념탑을�도시�중심에�세움

� � 왓�프놈(Wat� Phnom)

� � � 왓� 프놈은� ‘산위의� 사원’이란� 뜻(Wat은� 사원이고,� Phnom은�

산)으로� Penh이라는� 보살이� 메콩강에� 떠내려가는� 여의주를� 발

견하여,� 이� 여의주를� 모시기� 위해� 왓� 프놈� 사원을� 세웠다는� 전

설이� 내려옴.� 여기에서� 프놈펜(Phnom� Penh)이라는� 지명도� 유

래됨

� � 뚤슬랭�박물관(Tuol� Sleng)

� � � 뚤슬랭� 인종� 학살� 박물관은� 크메르루주� 정권의� 고문장소로서� 고등학교를� 개조하

여� 만들었으며,� 당시에는� S-21감옥소로� 불림.� 이곳을� 거쳐� 간� 1만� 4천여� 명� 중�

생존자가� 단지�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른바� ‘살인공장’으로� 알려져� 있음.� S-21

감옥소는� 1979년� 크메르루주가� 반� 크메르루주� 저항군-베트남군간� 연합� 세력에�

의해� 태국� 국경지역으로� 쫓겨난� 이듬해인� 1980년부터� 뚤슬랭� 인종� 학살� 박물관이

란�이름으로�일반인에게�공개됨.

� � 킬링필드(Killing� Fields)

� � � 킬링필드는� 뚤슬랭에서� 고문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살상된� 장소로서�

통상� 뚤슬랭에서� 고문과정이� 끝나면� 수용자들은� 저녁에� 눈가리개를� 하고� 손발이�

묶인� 채,� 트럭으로� 이곳에� 실려와� 무참히� 살해됨.� 킬링필드에서� 희생된� 사람은�

약� 16,000명� 정도이고,� 현재� 두개골� 8,000여개를� 수습해� 위령탑을� 세우고� 희생

자의�넋을�위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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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락처

� � 긴급연락처�

� � ○� 경찰� :� 117/118� 프놈펜� :� 097-77-80002

� � � -� 외국인을�위한� 24시간�운영�현지�경찰�핫라인� 031-201-2345

� � � -� Whats� App� 어플�계정� :� (855)� (0)31-201-2345(전화번호로�검색)

� � � -� E-mail� :� fad-info@police.gov.kh

� � ○� 소방서� :� 118� 또는� 012-786-693

� � ○� 의료기관�

� � � -� 헤브론�병원(한국어�사용�가능)� :� 012-436-124,� 주소� :� Phum� Prey�

Salar� Sangkat� Kakab,� Khan� Dangkor,(프놈펜�공항�맞은편)�

� � � -� 제일병원(First� Center� Clinic,� 한국어� 사용� 가능)� :� 092-911-911,� 주소�

:� No.364-366,� Preah� Monivong,� Phnom� Penh

� � � -� Raffles� SOS� hospital� :� 012-816-911,� #161,� Street� 51(Pasteur)�

Sangkat� Boeung� Raing� Khan� Daun� Penh� 12211

� � ○� 한국대사관� :� 023-211-900/3,� cambodia@mofa.go.kr

� � � -� 근무시간(08:30~17:00)외� 긴급시�비상연락처� :� 당직휴대폰�

092-555-235� � � � � � (당직자가�자택에서�비상전화�대기)

� � ○� 재캄보디아�한인회�

� � � -� 023-964-160(주중� 08:30~17:00),� 안전담당� :� 012-836-152,�

088-6011-810�

� � ○� KOICA(한국국제협력단)

� � � -� 전화번호� :� 023-964-150/1

� � ○� KOTRA� 프놈펜�무역관

� � � -� 전화번호� :� 023-999-099

� � � -� 이메일� :� kotrapnh@kotra.or.kr� � � � �

mailto:fad-info@police.gov.kh
mailto:cambodia@mofa.go.kr
mailto:kotrapnh@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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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KOTRA입니다.

지난 9.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

수를 금지하는「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

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도 적

용되므로, 해외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KOTRA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님의 비즈니스 파

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KOTRA  청탁방지담당관  올림

해외 출장 시 기강 문란 행위는 국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현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강 문란 행위 : 통역 등에 성희롱, 지나친 음주, 유흥업소 출입, 도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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